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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men and women 

who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and do not have a child yet. Data were collected from 242 newly 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living in Busa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newly married me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when they engage in frequent pleasure seeking activities, 

had high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and had less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Second, newly married wome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when they engage in frequent pleasure seeking 

activities, had high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had mild depression, and had less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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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즐거움 추구활동(pleasure seeking activities), 갈등악화 의사소통(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양가 부모와의 친 도(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우울감

(depression)

Ⅰ. 서 론

최근 결혼에 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결혼을 규범

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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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Ok, 2003),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자아실 과 사회진출을 추구함에 따라 결혼 곧 출산-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선택에 의해 부모됨을 

결정하게 되면서 첫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져(Eun, 

2001; Kim, 2008), 부부로 구성된 신혼기가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이혼통계에서 결혼기간 4년 이내의 이혼

율이 체 이혼의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신혼기 부부가 결혼생활에 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한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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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이로 나타난 것은 결국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로(Kang 

& Kim, 2008), 결혼기 에 한 불만족과 부부 계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생활에 한 기 가 높은 만큼 갈등이 불가피한 신혼

기에 해 Huston et al.(2001)은 결혼생활에서의 첫 2년간

의 계의 질이 이후 결혼생활을 결정한다고 하 고, 이 자

(1992)도 신혼기는 결혼생활 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요하며, 이때 부부가 결혼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

낄 때 이혼을 결정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 다. 이처럼 신

혼기에 형성된 결혼만족도는 이후 결혼생활 반에 걸쳐 

향을 미치므로(Lee & Jeon, 2005), 이 시기를 유연하게 받아

들여 만족스러운 부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혼기 결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자녀를 출산하기 인 신혼기의 결혼만족도에 한 선

행연구로는 부부의 의사소통(Yoo, 2010), 성생활(Kim, 2002; 

Kang & Chun, 2003), 원가족과 심리  독립(Nam & Han, 

2003) 등에 한 연구들로서 부분 단일변인만을 살펴본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의미와 과정이 달라 남녀를 분리하여 근하

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Oppenheimer, 1988; 

Gottman, 1999),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각각 살펴보

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혼기는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

람이 만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

로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해 성격  응, 성

 응,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양가 가족 간의 계의 

응 등을 해 부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시기이다(이

기숙 등, 2009). Kang and Kim(2009)도 개인 특성, 원가족 

 부부의 계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높게 측한다고 하

으므로, 본 연구는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 계 , 가족  변인들의 향을 살펴

보고, 변인들의 상  향력을 악하고자 한다.

먼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에 한 선

행연구들(O'Leary, Christian, & Mendell, 1994; 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Kong, 2008; Lee, 2010)은 

일 되게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부  향을 미치는 변인

이라고 하 다. Whisman, Uebelacker, and Weinstock(2004)

과 Kong(2008)은 우울감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 으나, 국내의 선행연구

(Kwon, 1996; Lee, 2010)는 자녀의 출산  양육과 련한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한 것이 부분이다. 최근 신혼부부 

에 심리  압박으로 인한 신혼 우울증이 증하고 있고, 

신혼기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므로(헤

럴드경제, 2009),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신혼기 남녀의 결

혼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성은 지 까지 결혼만족도에 직  향을 미

치는 계  변인으로 강조되어 왔다(Yoo, 1974; Marokoff 

& Gilliland, 1993; Lee & Kim, 2003; Kim, 2005; Choi & 

Choi, 2007). 특히 신혼기는 성 으로 친 한 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로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상 방

에 한 애정과 신뢰가 제되지 않고서는 성 계가 만족스

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Kang & Chun, 2003). 따라서 결

혼이라는 계 안에서 부부로서의 애정이 이끌어내는 정서

 변인인 성  친 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  친 감

이란 배우자와 성 활동을 나 는 과정에 한 개인의 주

인 평가로 부부 사이에서 경험한 성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한 표 과 행동의 노력 등 정서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Massey, 1999). 성에 한 응이 시작되는 신혼기 남녀

에게 성  친 감은 매우 요한 의미가 있으므로(Kim, 2002),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성  친 감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애정이 계의 기반인 신혼기 남녀는 부분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연애기간동안 

렸던 그들만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

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Gottman(2000)은 부

부 계에서 정 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혼 방과 

부부 계 증진에 핵심요인이라고 하 고, 유계숙 등(2003)은 

부부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먼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운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부부 계

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 다. 같은 맥락으로 Bryant and 

Wang(1990)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부가 함께 활동을 공유할 

때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하 으며, Stanley, Markman, 

and Whitton(2002)도 배우자와 함께 리는 즐거움의 정도

가 결혼만족도의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 다(Shin, 2012). 최근 

즐거움 추구활동이 부부 계에 정 인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Jang, 2006; Shin, 2012),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  변인이라 

상된다.

선행연구(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Gott-

man, 1994; Lee & Lee, 2000; Kwon & Kim, 2008; Hwang, 

2009)에서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측하는 가장 직

이고 강력한 계  변인이라고 밝 왔으며, 특히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은 이혼을 높게 측하는 요한 변인

이었다(Driver et al., 2003). 갈등악화 의사소통은 결혼 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끼치며(Lee, 2010; 

Shin, 2012), Jang(2006)은 부부가 부정 으로 화를 하거

나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  방법이 정 인 결혼상태를 침식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한 Lavee and Olson(1991)은 역

기능  부부는 갈등상황에서 문제 심 의사소통보다 감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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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 다. 부부가 갈등상황에

서 감정 심의 의사소통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분노, 원망, 좌 감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느끼게 됨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Kang & Kim, 

2008). 따라서 신혼기 남녀의 갈등악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기 남녀의 주요 과업  하나는 원만한 인척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Choi, 1997), 특히 양가 부모와의 계가 가

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신혼기 남녀는 양가 부모와의 계에 

응해나가면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에(Yoon, 2010), 

기존의 선행연구(Park, 1994; Lee, 2010)들은 부분 고부갈

등에 을 두어왔다. 인척 계는 핵가족에게 혼인을 기반

으로 한 안 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서  유 계를 갖게 

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이기숙 등, 2010, 226). 

선행연구들(Landis & Landis, 1963; Leslie, 1967)은 기혼여

성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친 한 계가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Lee(1993)는 결혼 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 부모와의 계가 친 할 때 결혼만

족도가 높다고 하 다. 따라서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족도에 가족  변인인 양가 부모와의 친 도가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Yoo & Park, 1991; Ha, 2008; Kang & 

Kim, 2008; Hwang, 2009)은 가족  변인  부모의 결혼생

활 행복도가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Lewis and Spanier(1979)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을

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다고 하 다. Cho and Park

(2010) 한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부부 계의 모델을 제

시한다는 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고, Wilcoxon and 

Hovestadt(1983)는 부모의 결혼생활에 한 인식이 특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련성이 높

다고 하 다. 따라서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부모의 결

혼생활 행복도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하기  신혼기 남녀

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변인들과, 변

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개인  

변인으로 우울감을, 계  변인으로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가족  변인으로 양가 부

모와의 친 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를 선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찾아내어 신혼부부를 한 부부교육  부부 계 향

상 로그램 개발에 실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이고, 첫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신혼기 남성 107명, 신혼기 여성 135

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결혼기간을 만 5년 이하로 정한 

것은 이 시기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에게 성

격  생활 습에서 응의 문제가 생되는 시기이기 때문

이며(Kim, 1992), 첫 아이 출산 으로 한정지은 것은 기 

신혼기 부부 계에 을 두기 해서이다. 신혼기 남성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Table 1>, 신혼기 여성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 측정도구

1)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Derogatis(1983)가 개발한 SCL-90-R(간이

정신진단검사)를 김 일․김재환․원호택(1990)이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표 화한 간이정신 진단검사 척도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 다. ‘울기를 잘한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우

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

bach = .91 이었다. 

2) 성  친 감

성  친 감 척도는 Lee(1995, 1998)의 부부친 감 척도 

 성  친 감의 5문항을 사용하 다. ‘우리 부부는 성에 

한 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 부부는 성 계를 통

해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다’ 등의 5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부

정 으로 묻는 3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수화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성  친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87이었다. 

3) 즐거움 추구 활동

즐거움 추구활동 척도는 Markman and Stanley(2005)가 

개발한 척도를 토 로 Jang(2006)이 만든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단둘이서 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 즐거

운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2주일에 한 번 이상한다’, ‘공원

을 산책하거나 같이 식사하며 일상 인 화를 나 다‘ 등의 

5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

지의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즐거움 추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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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age

20-24  2( 1.9)

dating

Duration

less than 1 year 21(19.6)

25-29 24(22.4) 1-2 30(28.0)

30-34 55(50.5) 2-3  7( 6.5)

35-39 23(21.5) 3-4 16(15.0)

more than 40  3( 2.8) more than 4 years 33(30.8)

final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 6.5)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 year 55(51.4)

1-2 25(23.4)
Junior College 20(18.7)

2-3 19(17.8)
University 49(45.8)

3-4  5( 4.7)

Graduate School 31(29.0) 4-5  3( 2.8)

Job

unemployed/student  9( 8.4)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7( 6.5)

Part Time  6( 5.6) 1,000,001-2,000,000 13(12.1)

Production  7( 6.5)
2,000,001-3,000,000 32(29.9)

Sales/Service  6( 5.6)
3,000,001-4,000,000 24(22.4)

Self-Employed  6( 5.6)
4,000,001-5,000,000 13(12.1)

White Collar 37(34.6)

5,000,001-6,000,000 10( 9.3)
manager  1( 0.9)

above 6,000,001  8( 7.4)Professional 26(24.3)

non-response  5( 2.1)Others  9( 8.4)

pregnancy 

not yet 40(37.4)

Monthly

Income by 

wife

(Won)

no gain 26(24.3)

under 1,000,000 22(20.6)

abortion  5( 4.7) 1,000,001-2,000,000 38(35.5)

first pregnancy 62(57.9) 2,000,001-3,000,000 20(18.7)

3,000,001-4,000,000  1( 0.9)

pregnancy 

before 

marriage

no 96(89.8) 4,000,001-5,000,000  0( 0.0)

yes 10( 9.3) 5,000,001-6,000,000  0( 0.0)

above 6,000,001  0( 0.0)

non-response  1( 0.9) non-response  0( 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n N=107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85이었다. 

4) 갈등악화 의사소통

갈등악화 의사소통 척도는 Gottman의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 개념을 기 로 Kwon and Kim(2008)이 개발한 척도  

비난, 경멸, 방어와 Melby, N, Conger and Warner(1995)

의 Positive Marital Interaction Index를 Kang and Kim

(2008)이 수정한 척도  부정  의사소통, 요구-회피  의사

소통을 사용하 다. ‘길게 잔소리 한다’, ‘배우자가 화를 낼까

 배우자에 한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등의 22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92 이었다. 

 

5) 양가 부모와의 친 도

양가 부모와의 친 도 척도는 Kim(1993)이 기혼여성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계를 측정하기 해 사용한 정

서  지지 제공 척도 3문항과 Kim and Oh(1998)의 친족

계 도를 알아보는 척도 1문항을 사용하 다. ‘우리 부부

는 서로의 부모님을 존경해 드린다’, ‘우리 부부는 명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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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Age

20-24 10( 7.4)

dating

Duration

Less than 1 year 27(20.0)

25-29 46(34.1) 1-2 37(27.4)

30-34 66(48.9) 2-3 15(11.1)

35-39 13( 9.6) 3-4 20(14.8)

more than 40  0( 0.0) more than 4 years 36(26.7)

Final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 5.2)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 year 64(47.4)

1-2 40(29.6)
Junior College 36(26.7)

2-3 20(14.8)

University 74(54.8)
3-4 6( 4.4)

Graduate School 18(13.3) 4-5 5( 3.7)

Job

Housewife/student 44(32.6)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8( 3.3)

Part Time  2( 1.5) 1,000,001-2,000,000 23( 9.5)

Production  1( 0.7)
2,000,001-3,000,000 59(24.4)

Sales/Service  4( 3.0)
3,000,001-4,000,000 56(23.1)

Self-Employed  2( 1.5)
4,000,001-5,000,000 44(18.2)

White Collar 39(28.9)
5,000,001-6,000,000 27(11.2)

manager  0( 0.0)

above 6,000,001 20( 8.2)Professional 37(27.4)

non-response 5( 2.1)Others  6( 4.4)

pregnancy

not yet 38(28.1)

Monthly

Income by 

wife

(Won)

no gain 44(32.6)

under 1,000,000 10( 7.4)

abortion  4( 3.0) 1,000,001-2,000,000 44(32.6)

first pregnancy 93(68.9) 2,000,001-3,000,000 29(21.5)

3,000,001-4,000,000 3( 2.2)

pregnancy before 

marriage

no 115(85.2) 4,000,001-5,000,000 0( 0.0)

yes 10( 7.4) 5,000,001-6,000,000 0( 0.0)

above 6,000,001 1( 0.7)

non-response 10( 7.4) non-response 5( 2.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N=135

에도 종종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 등의 총 4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양가 부

모와의 친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 = .84 이었다.

6)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 척도는 Lopez(1986)의 Family 

Structure Survey(FSS)의 부부갈등 척도를 Kang and Kim

(2008)이 수정한 척도  신뢰도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 다. ‘우리 부모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다’, ‘나

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결혼생활

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의 총 3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

도이다. 부정 으로 묻는 3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수

화 하 고,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90

이었다.

7)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Lewis and Spanier(1979)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한국 부부에 맞게 표 화한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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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N=107) women(N=135)

t
M(SD) M(SD)

depression 18.96( 6.33) 24.74( 8.60) 5.80*

sexual intimacy 19.63( 3.29) 18.90( 3.61)  -1.64

pleasure seeking activities 20.25( 3.82) 19.99( 3.77)  -.5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41.43(11.76) 44.30(13.22) 1.79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16.30( 2.27) 16.07( 2.55)  -.73

parent's marital happiness 10.47( 2.70)  9.87( 3.06) -1.60

 marital satisfaction 45.65( 5.54) 44.66( 6.47) -1.29

*p < .05

Table 3.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and Kim(1996)의 부부 계 응척도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반 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부

응 집단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부부간의 

의견일치 5문항, 응집성 5문항, 계에 한 만족 1문항으로 

총 1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 .88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PASW 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사항과 각 변인들의 

반 인 경향의 성차를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t-test

를 사용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

bach   계수를 산출하 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Pearson의 상 분석을 사용하 으며, 

각 변인들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각 변인들의 

반 인 경향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각 변인들의 반 인 

경향의 성차를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실시하

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우울감의 평균은 62  만 에 18.96

(6.33), 간값은 17.00  이었고, 성  친 감의 평균은 25  

만 에 19.63(3.29), 간값은 20.00  이었다. 즐거움 추구 

활동의 평균은 25  만 에 20.25(3.82), 간값은 21.00  이

었으며, 갈등악화 의사소통의 평균은 110  만 에 41.43

(11.76), 간값은 43.00  이었다. 양가 부모와의 친 도의 평

균은 20  만 에 16.30(2.27), 간값은 16.00  이었고, 부

모의 결혼생활 행복도의 평균은 15  만 에 10.47(2.70), 간

값은 10.00  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55  만 에 45.65

(5.54), 간값은 47.00  이었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는 우울감의 평균은 62  만 에 24.74

(8.60), 간값은 24.00  이었고, 성  친 감의 평균은 25  

만 에 18.90(3.61), 간값은 19.00  이었다. 즐거움 추구 

활동의 평균은 25  만 에 19.99(3.77), 간값은 20.00  이었

고, 갈등악화 의사소통의 평균은 110  만 에 44.30(13.22), 

간값은 44.00  이었다. 양가 부모와의 친 도의 평균은 

20  만 에 16.07(2.55), 간값은 16.00  이었고,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의 평균은 15  만 에 9.87(3.06), 간값은 

10.00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55  만 에 44.66(6.47), 

간값 46.00 으로 나타났다.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

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와 부모의 결

혼생활 행복도와 결혼만족도는 성차가 없었지만,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5.80, p<.001).

2.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  향력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 부모의 결

혼생활 행복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  향력을 분

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다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VIF는 1.0~

1.6로 기 치 1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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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1. depression -

2. sexual intimacy -.23** -

3.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5**  .55** -

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54** -.30**  -.25* -

5.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34**  .47**  .46**  -.30** -

6. parent's marital happiness  -.18  .16  .17  -.23*  .33** -

7. marital satisfaction  -.48**  .50**  .59**  -.50**  -.56** .26** -

*p < .05, **p < .01

Table 4. Correlation of Newly Married Men's Marital Satisfa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N=107

variables 1 2 3 4 5 6 7

1. depression -

2. sexual intimacy -.39** -

3. pleasure seeking activities -.41**  .45** -

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50** -.29**  -.38** -

5.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37**  .44** .50**  -.38** -

6. parent's marital happiness  -.19*  .28 **  .11  -.11  .17 -

7. marital satisfaction -.60**  .48**  .65**  -.59**  .65** .10 -

*p < .05, **p < .01

Table 5. Correlation of Newly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N=135

Watson 계수 한 1.83으로 잔차간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에도 다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VIF는 1.0~1.6로 기 치 1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다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 한 2.0이므로 잔차간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 간의 상 계는 각각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

다. 신혼기 남성의 각 변인 간 유의한 상 계는 .23에서 

.59로 나타났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각 변인 간 유의한 상

계는 .19에서 .65로 나타났다.

상 분석 결과, 신혼기 남성은 우울감, 성  친 감, 즐거

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 부

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결혼만족도와 상 이 있었다. 신혼

기 여성의 경우 우울감,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

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가 결혼만족도와 상

이 있었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각각 <Table 6>과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신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

력은 56% 으며, 통계 으로 유의했다(=17.87, p<.001). 신

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즐거움 추구 활동(=.30, p<.01)

이 가장 큰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친

도(=.24, p<.01)와 갈등악화 의사소통(=-.24, p<.01)이 

향을 미쳤다. 즉, 신혼기 남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

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 도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

을 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설명력은 69%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했다(=39.94, 

p<.001). 신혼기 여성의 경우 즐거움 추구 활동(=.30, p<.001)

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친 도(=.29, p<.001), 우울감(=-.24, p<.01), 갈

등악화 의사소통(=-.23, p<.001)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

쳤다. 즉 신혼기 여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

가 부모와의 친 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갈등악

화 의사소통을 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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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F R
2

depression  -.24*

39.94* .69

sexual intimacy  .08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0*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23*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29*

parent's marital happiness  -.07 

*p < .05

Table 7. Effects of Newly Married Women's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N=135

Independent variables  F R
2

depression  -.15

17.87** .56

sexual intimacy  .12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0*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24*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24*

parent's marital happiness  .03 

*p < .05, **p < .01

Table 6. Effects of Newly Married Men's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N=107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결혼 5년 이내의 첫 자녀 출산  신혼기 남성

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목 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우울감,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간값과 비교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수 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신혼기 남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

가 부모와의 친 도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우울감, 

성  친 감과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결혼만족도에 상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신혼기 여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

가 부모와의 친 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갈등악

화 의사소통을 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신혼

기 여성의 경우 성  친 감과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결

혼만족도에 상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즐거움 추구 활동과 양

가 부모와의 친 도, 갈등악화 의사소통에 향을 받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재의 정 인 상황이 본인의 결혼생활

을 가장 잘 측한다고 한 Kang and Kim(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신혼기 남성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해

서는 재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의 공유를 통해 부부 계의 

정성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한 신혼기 남성은 처가 

부모와 친 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im and Kim

(2001)은 부계성향에 편향되는 인척 계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 으므로, 신혼기 남성은 양가 부모와의 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양계 인 태도를 취해야 하겠다. 

한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해서는 신혼기에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신혼

기 부부교육 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신혼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는 즐거움 추구활동, 양가 부모와의 친 도, 우울감, 갈등

악화 의사소통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즐거움 추구 활동

이 가장 큰 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의 계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ee(2011)는 남성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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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두 결혼 후 기 했던 것만큼 공통된 취미, 오락 등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 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부부 간

의 친 한 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

동을 꾸 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는 아내

의 경우 부부 계의 만족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정서  지지

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 Shin(2012)의 연구 

한 지지한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시 의 인정과 지지가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혼기 여성은 시가에 해 부담감을 

갖기보다 감사하고 존 하는 태도로 고부간의 신뢰를 쌓아

야 할 것이다. 한 여성의 경우 재 결혼생활 뿐 아니라 

본인의 개인  특성인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쳤

는데, 이는 아내의 경우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상 이 있

다고 한 Kong(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기 부부 교육 로그램시 여성을 한 개인상담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갈등악화 의사소통 한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신

혼기에 갈등악화 의사소통이 반복될 경우 그 이후 결혼생활

에도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혼기 남녀는 갈

등상황에서 효과 인 의사소통을 하기 해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더불어 Jang(2006)은 자녀 출산이후 부부간 갈등이 

더 증가한다고 하 으므로, 출산 이 에 갈등악화 의사소통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  향력은 신혼기 남성과 여성에게서 차이가 있었다. 

먼  남성의 경우 다른 어떤 요인보다 즐거움 추구 활동

이 가장 크게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갈등

악화 의사소통과 양가 부모와의 친 도가 비슷한 수 으로 

향을 미쳤다. 즉 남성의 경우 무엇보다 재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생각할 때, 결혼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 계에서 정  감

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Gottman(2000)

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 갈등악화 의사소통과 양가 부모와

의 친 도가 비슷한 수 으로 향을 미친 것은 부부간의 갈

등을 다루는 요성 만큼이나 양가 부모와의 친 한 계가 

신혼기 남성의 결혼생활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신혼기 남성은 부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

율 으로 해결하기 해 노력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원만한 계를 맺기 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혼기 여성의 경우 즐거움 추구활동과 양가 부모와

의 친 도가 가장 크게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쳤고, 다음으

로 우울감, 갈등악화 의사소통 순으로 결혼만족도를 측했

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부부 계만큼이나 양가 

부모와의 계가 결혼만족도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다. 본 연구의 상자가 자녀가 아직 없다는 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양가 부모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소

속감이나 친 한 정도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핵가족 사회에서 아내의 경우 

친인척 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

구(Na & Kim, 1997)와 같은 맥락이다. 한 남성보다 여성

의 경우 양가 부모와의 계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밝힌 Yoon(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신혼기 여성이 취업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가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만족스러운 일-가정 양립

이 가능하다고도 측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신혼기에 양가 

부모와의 계에 잘 응하지 못할 경우 고부갈등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신혼기 여성은 부부간의 즐거운 시간 뿐 아

니라 시간을 내어 양가 부모님과의 친 한 계를 해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우울감과 갈등악화 의사소통 

한 신혼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비슷한 수 으로 향을 

미쳤으므로, 신혼기에 우울감을 겪거나 부부가 갈등을 리

할 능력이 없을 때 극 으로 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상담센터 등의 상담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이 필요하다. 

넷째, 신혼기 남성과 달리 신혼기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후 심리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신혼기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심리

 부담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어 결혼만족도에 부

정  향을 주는 것이라 상할 수 있다. 최근 신혼 우울증

을 겪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우울감에 한 치료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방이 시 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여성의 우울감이 결혼 부터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즐거움 추구 활

동에 가장 큰 향을 받았으며, 양가 부모와의 친 도, 갈등

악화 의사소통도 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재 신혼기 부부교육 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부간

의 즐거움 추구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을 말해 다. 한 갈

등악화 의사소통을 방  감소시키는 등의 부부 계  측

면에 해 교육해야할 뿐 아니라 양가 부모와도 정 인 

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 과 처가를 포함한 인척 계

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신혼기 여성은 우울감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우울감

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신혼기 부부를 

한 교육 로그램  상담 시에 성차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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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 다. 특히 심리 인 변화의 폭이 큰 출산 후에 

여성이 남편과 확 가족, 산부인과 등의 병원  센터 등에

서 심리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상자는 첫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기 남녀로 제한하 지만 40 도 포함되어 최근

의 부부의 역할변화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을 제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 상자들의 

학력이 높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제한 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신혼기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인으로 우울감, 성  친 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

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 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

도를 선정하 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외에도 신혼기 결혼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변인 탐색이 요구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혼 우울증에 한 심층 인 연구 

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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